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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업 세무조사에도 미란다 원칙 있다’ 결과 뒤집을 수 있어… 내달

땅집고 특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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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소송만 300여건 진행해 업계 베테랑으로 꼽히는 감병욱 변호사. /김리영 땅집고 기자
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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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흔히 세무조사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죠. 요즘엔 상황이 달

라졌습니다.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.”

세무조사 소송 전문인 감병욱 변호사(법률사무소 진영)는 “형사 재판에서 이른바 ‘미란다 원

칙’처럼 세무조사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”라고 했다. 미란

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 체포 시 변호인 조력권,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.

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흉악범도무죄 판결을 받는다. 행시 46회 출신으로 국세청에도

근무했던 감 변호사는 세무 소송만 300여건을 진행한 베테랑이다.

감 변호사는 다음 달에 진행할 땅집고 기업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에서 납세자 권리와

불복을 주제로 강연한다. 그는 “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전화나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한 뒤 세무

조사를 벌인다”면서 “이때 공무원들이 진행한 행위가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다면 법원은 이를

세무조사로 인정하고 추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”고 했다.

세무조사는 연거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

는 1회로 제한하고 있다. 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이의 제기 절차 없

이 고지서부터 통보해도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. 감 변호사는 “소송 과정에서 국세청

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권을 남

용한 것으로 본다”고 했다.

기업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은 1·2차가 조기 마감됐고, 3차 신청을 받고 있다. 오는 4

월 21일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총 6개 강좌가 진행된다. 참가비는 40만원이며 30명 안팎을

모집한다.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.


